
제주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까지 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이 열리며 꽃 수요가 늘고 있지만

치솟은 꽃값에 소비자와 상인, 화

훼농가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겨

울 난방비가 급등한데다 비료와 포

장재 등 재료비가 오르면서 꽃 가

격이 1년새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9~15

일 장미 한단 평균 경매 가격은 1

만3656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73원)에 견줘 41% 늘

어난 가격이다. 천일홍은 7717원으

로 지난해(3806원)보다 103%, 안개

꽃은 1만6028원으로 지난해(1만

1535원)보다 39% 각각 오른 가격

에 거래됐다. 국화는 5585원으로

지난해(4597원) 대비 18%, 튤립은

5970원으로 지난해(4508원)보다 32

%, 프리지아는 2792원으로 지난해

(2342원)보다 19% 올랐다. 보통 꽃

다발 구성에 많이 쓰는 꽃의 가격

이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도매 가격 상승에 소매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꽃다발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최근 대학교를 졸업하는

딸에게 줄 꽃을 사기 위해 꽃가게

를 찾은 고모(52)씨는 3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했는데 튤립 4송이,

국화 1송이, 안개꽃이 약간 곁들여

나와 깜짝 놀랐다 며 꽃다발이 예

전만큼 풍성해보이지 않아 주인에

게 물어보니 장미 한송이에 1만원

이 넘는 것도 있다 는 얘기를 들어

서 꽃 가격이 올랐다고 듣기만 하

다 몸소 체감하고 왔다 고 말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제주시 이도2동

에서 1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해 온

상인은 가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전 3만원대 꽃다발을 그대로 구

성하려면 요즘에는 4~5만원은 받아

야 하는 상황이다. 도매가가 올랐

다고 해서 소매가를 많이 올리지는

못한다 며 3만원대 꽃다발을 원하

면 구성이 빈약할 수 있다고 안내

하고 만들어 드리는데, 기본 구성

꽃에 장식용 꽃을 곁들여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어도 손님으로부터

핀잔이 돌아오면 속상한 마음 이라

고 토로했다.

제주시 일도동에서 꽃집을 운영

하는 또 다른 상인은 요즘 대목이

라고 하지만 잘 느끼지 못하고 있

다. 가게에 꽃을 많이 사두고 싶지

만 생각한 만큼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 지난달부터 예약을 받아 판매

하고 있다 며 꽃 가격이 올라서

기본 4만원부터 꽃다발 주문을 받

고 있다. 생화 가격이 높아서 비누

꽃 꽃다발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

다 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주말 제주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

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토요

일인 18일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9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

라고 16일 예상했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10~40㎜다.

또 18일 낮부터 19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

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

보됐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내려

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용객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에 유

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상에도 초속 9~16m의 강한 바

람이 불고 물결이 1.5~4.0m 높이로

높게 일어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

박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2℃, 낮 최고

기온은 16~1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맞춤

형 치안서비스를 총괄 지휘할 제주

도 자치경찰단장을 공모한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6일

개방형 직위 경찰단장에 대한 공모

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

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월초 자

치경찰단장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단장은 공모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

원회의 적격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결정된다. 도지사에게

복수 추천하면 도지사가 1명을 최

종 임명하게 된다. 고대로기자

제주지역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예고 없는 지진에 대

비하기 위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

보율은 26.7%로 나타났다. 이는 서

울특별시 민간 건축물 내진율 23.8

%보다는 높은 수치다. 도는 민간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전국 평균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도내 내진율

은 약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공공시설물 내진율 63.9

%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제주도는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공사 17개소와 내진성능평가

78개소를 추진해 내진율 72.1% 이

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

진성능 확보율 100%를 목표로 공

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한다. 사업 대상인 민간건축물은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

물로, 도는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

비 포함) 비용의 20%(국비 10%, 도

비 10%)를 지원한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제주도는 현재 157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

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강

화하겠다 고 했다. 강다혜기자

사 회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5

기상정보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4

~7℃, 낮 최고 기온은 13~14℃로 전망

된다.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강하

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1/19℃

모레 비 9/10℃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관심

전 통 시 장 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 덕 오 일 장 1, 6
고 성 오 일 장 4, 9

전통시장 갑시다!!

전 통 시 장 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 산 오 일 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 선 오 일 장 2, 7
대 정 오 일 장 1, 6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7일 금요일 음 1월 27일 (4물)

해뜸 07:17
해짐 18:19

달뜸 04:50
달짐 14:33

물때
만조 09:01

20:28
간조 01:55

15:25

오전 강수 확률 오후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30%

30%

30%

30%

30%

30%

30%

30%

20년 만에 관찰된 겨울 진객 재두루미 16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저수지에 겨울 진객 재두루미(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2마리가 찾아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재두루미가 관찰된 것은 20년 만이다. 강희만기자

입학 졸업시즌 꽃다발 선물도 부담

도내 민간 건축물 10개 중 7개꼴

내진설계 안돼 강진 시 속수무책


